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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프리뷰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오는 5월 26일(목)부터 나흘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파72 / 6,511야드)에서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매 대회 극적인 승부로 화재를 모으며 골프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라데나 골프클럽은 그린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심해져 핀 위치에 따른 그린 공략이 승부의 갈림길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심현화(22,요진건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제4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할 당시만해도 반짝 우승으로 여겼지만 이후 ‘태영배 제2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3위,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4위에 오르며 첫 우승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2011년 KLPGA투어 대상포인트 1위, 평균타수 1위, 상금순위 3위를 기록중인 심현화는 “첫 우승 전까지는 우승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지만 우승을 거둔 이후부터는 여유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최근의 상승세를 설명했다. 
심리뿐 아니라 심현화의 변화는 라운드 당 평균 퍼트(이후 평균 퍼트)로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평균 퍼트 31.34개로 투어 45위에 머물렀던 심현화는 올 시즌에는 29.61개로 투어 6위에 올라있다. 
이에 심현화는 “동계훈련 기간 동안 쇼트 게임을 중점적으로 연습했는데 특히 퍼트가 잘되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매치플레이가 친숙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출전 경험을 살려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선수가 유소연(21,한화)이다. 2009년에 최혜용(21,LIG 손해보험)과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은 이후 3연속 우승(2009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MBC투어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2009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여자오픈)을 기록하며 2009년 스타플레이어로 발돋움했다. 유소연은 지난해 8강전에서 문현희(28,발트하임)에게 패했지만 이번 대회 역시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유소연은 “몇 주간 목 부분의 경미한 부상으로 제 스윙을 하기 힘들었다. 또한 최근 라운드 당 퍼트가 30개를 넘고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유소연 2011년 평균퍼트 31개 – 투어 49위) 고 말했다. 
유소연은 “선수로서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대회다. 2009, 2010년처럼 우승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도전자라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미(23,하이마트) 또한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이보미는 지난주 대회에서 비록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황에서 컨디션 조절에 적응했다는 분석이다. 
이보미는 “샷의 감각이 최고조에 달할 때와 비교해 80~90% 정도 올라왔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춘천은 고향인 강원도 지역이라 마음도 편하고 코스 또한 아마추어 시절부터 줄곧 연습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시즌 초반 잠시 주춤한 성적에 대해 이보미는 “제4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이후 JLPGA투어 참가로 일본을 오가며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다. 또한 드라이버와 아이언 그립의 무게를 바꿨는데 잘 맞지 않았다. 지난주부터 다시 변경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보미는 “이번 대회까지 국내 대회에 참가하고 6월과 7월은 JLPGA투어에 참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주 우승을 차지한 이승현(20,하이마트)과 1개월 만에 다시 국내무대에 참가하는 지은희(25,팬코리아)가 참가선수 중 눈에 띤다. 
이승현은 “제4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서 1,2 라운드 동안 단독선두를 달리다 우승을 놓친 것이 좋은 경험이 됐다. 매치플레이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신감을 무기로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겠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한달 정도 국내에 머물며 샷을 가다듬고 있는 지은희는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 서는 만큼 확실한 성적을 올린다는 각오다. 지은희는 “한달 정도 쉬면서 너무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집(경기도 가평)과 가까워 많은 분들이 응원 오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성적 올리고 싶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종료 후 지은희는 미국으로 돌아가 2개월 가량 USLPGA투어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J골프와 SBS골프를 통해 전 라운드 생중계 된다. 
[전 라운드]
J  골 프 : 15:10 ~ 17:40
SBS골프 : 15:30 ~ 17:40
KLPGA / 전략마케팅팀 / 장정원 대리
◈ 코스소개

	아웃코스(네이처코스)
	인코스(가든코스)

	홀
	야드
	파
	그린
	홀
	야드
	파
	

그린

	1
	313
	4
	우
	10
	376
	4
	우

	2
	541
	3
	우
	11
	414
	4
	우

	3
	162
	4
	우
	12
	476
	5
	우

	4
	416
	5
	우
	13
	177
	3
	우

	5
	349
	4
	우
	14
	362
	4
	우

	6
	537
	5
	우
	15
	347
	4
	우

	7
	154
	4
	우
	16
	195
	3
	우

	8
	395
	3
	우
	17
	378
	4
	우

	9
	385
	4
	우
	18
	534
	5
	우

	OUT
	3,252 
	36
	-
	IN
	3,259 
	36 
	-

	TOTAL
	6,511 
	72 
	-


◈ 2011 시즌 주요기록
▶ 상금랭킹◀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순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김하늘 
	171,293,750
	5
	5

	2
	정연주 
	164,036,000
	5
	5

	3
	심현화 
	155,152,291
	5
	5

	4
	이승현 
	121,022,333
	5
	5

	5
	이보미 
	85,150,000
	4
	4

	6
	이현주 
	79,425,000
	4
	4

	7
	김혜윤 
	68,508,333
	4
	5

	8
	서보미 
	66,974,640
	3
	5

	9
	장지혜 
	66,204,865
	5
	5

	10
	강민주 
	63,030,000
	2
	3


▶대상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심현화 
	109
	1 
	정연주 
	527

	2 
	정연주 
	89
	2 
	배희경 
	285

	3 
	김하늘 
	88
	3 
	김유리 
	272

	4 
	양수진 
	62
	4 
	김세영 
	212

	5 
	이승현 
	52
	5 
	장하나 
	211

	5 
	서보미 
	52
	6 
	양제윤 
	149

	5 
	김보경 
	52
	7 
	이예정 
	87

	8 
	문현희 
	49
	8 
	이민영2 
	67

	9 
	임지나 
	48
	-
	-
	-

	10 
	김유리 
	45
	-
	-
	-


▶평균타수◀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심현화 
	71.12
	5

	2 
	이명환 
	71.20
	3

	3 
	이보미 
	71.21
	4

	4 
	김하늘 
	71.29
	5

	5 
	임지나 
	71.46
	4

	6 
	김보경 
	71.65
	5

	7 
	정연주 
	71.82
	5

	8 
	양수진 
	71.92
	4

	9 
	강민주 
	72.00
	3

	10 
	배경은 
	72.09
	3


